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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bstract

Diabetes mellitus (DM) can be controlled but not completely cured as a chronic disease. The goal of DM 
treatment is to live a healthy life without complications. If self-management is performed well, blood 
sugar can be well controlled and complications can be prevented. Diabetic education is important to 
improve self-management. Diabetic education has been studied in many different ways for effective 
self-management, including individual education, case-management education, and motivational 
intervention. Also, diabetes educators continue their efforts to establish systematic education. This paper 
reviews previous diabetes education studies and the research on effective diabetes self-management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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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론

당뇨병은 완치는 어려우나 조절이 가능한 질환으로 적

절한 혈당을 유지하여 합병증 없는 건강한 삶을 사는 것을 

목표로 한다. 이를 위해서는 당뇨병 환자의 생활습관 변화

가 동반되어야 하므로 자가관리는 중요한 것으로 간주된

다[1]. 자가관리란 자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스스로 돌보는 

행위로 당뇨병에서는 건강증진과 합병증 예방을 위한 식

이, 운동, 약물치료 등을 포함하는 복잡한 것으로 인식된다

[2,3]. 이렇게 복합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 당뇨병 환자의 자

가관리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교육과 강화가 중요하

다[4]. 자가관리 교육은 당뇨병을 진단받았을 때 효과적인 

관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당뇨병에 대한 대처를 가능

하게 하며, 지속적인 교육과 지지는 새로운 문제에 대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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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관리를 가능하게 한다[5]. 

과거의 당뇨병 환자 교육 프로그램은 대부분 집단 강의식 

교육방법을 사용하였다. 그 이후 당뇨병 환자를 위한 교육

방법으로 개별교육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고, 개

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 함께 지식제공 및 자가관리 동

기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방법들이 시도되었다. 또한 체계적

이고 일관적인 교육제공을 위한 이론적인 기틀을 마련하려

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. 

이에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중재에 대

한 연구를 알아보고 효과적인 당뇨병 자가관리 교육에 대해 

살펴보고자 한다. 

본론

1. 개별교육에 관한 연구

당뇨병 교육 초기에는 다수의 환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

집단교육의 형태가 대부분이었고, 당뇨병에 대한 기초지식

을 전달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다. 그러나 집단교육만으로는 

개별화와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미흡하다는 점

에서 개별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. 개별교육은 많은 

시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으나, 환자 개개인마다 다중 

피드백이 가능하며 상호작용과 감정이입이 가능하다는 장

점을 가지고 있어 자가관리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

겨진다[6]. 1980년대 이후 개별교육에 대한 연구는 활발해

졌다. 대부분의 연구에서 개별교육은 제2형 당뇨병 환자들

의 행위 변화와 당뇨병에 대한 건강결과를 제시하는 데 효

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[7,8]. 

당뇨병 환자에게 제공한 개별 교육이 자가관리 이행에 긍

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함께 당뇨병 교육 효과의 지

속성과 효과적인 당뇨병 관리 교육방법에 대한 연구들이 진

행되었다. 당뇨병 환자에게 제공한 교육의 효과가 얼마나 

지속되는지, 한번의 교육이 평생의 자가관리를 유지시킬 수 

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.

2. 당뇨병 교육 횟수와 효과 지속에 관한 연구

당뇨병 교육 횟수와 혈당수치를 분석한 결과, 교육 중재 

횟수가 많을수록 혈당수치 개선에 효과가 있었다[9,10]. 이 

연구들은 정기적이고, 다빈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당뇨병 

환자의 자가관리와 혈당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분석

되었다.

당뇨병 환자 9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4주간의 자

기조절교육 프로그램이 자가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

였다. 교육 직후, 교육 후 2개월, 교육 후 6개월에 자기효능, 

자가관리 행위, 자기조절 행위와 당화혈색소를 조사하였다. 

그 결과 당화혈색소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교육 후 

2개월과 6개월에 자기효능이나 자기간호 행위는 증가된 것

으로 보고되었다[11]. 

또한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매주 1회 1.5시

간씩 12주에 걸친 교육을 제공한 연구 결과, 중재군이 대조

군보다 자가관리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중

재군이 대조군보다 사후에 자기효능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

있었다[12].

그 외에도 스트레스 관리 당뇨 교육 프로그램을 8회에 걸

쳐 제공하여 혈당수치와 교육 효과를 확인한 연구[13]와 주 

1회씩 총 6주의 모임과 전화상담을 제공한 결과 자가관리 

이행 정도가 향상된 연구도 있었다[14].

그러나 당뇨병 교육 횟수와 자가관리 이행에 관한 연구에

서 교육 횟수의 증가가 자가관리 이행의 증가를 야기시키지

는 못하고, 혈당수치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보고

도 있어 단순한 당뇨병 교육 횟수 증가가 아닌 효율적인 당

뇨병 자가관리 교육방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. 

3.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당뇨병 자가관리 교육에 대한  

    연구

당뇨병 환자의 효과적인 자가관리를 위한 당뇨병 교육은 

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되어 왔다. 이러한 연구들은 대상자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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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성과 요구에 맞춘 중재를 제공하였고, 그 결과 자가관리 

이행을 향상시킨 것으로 보고되었다. 문제상황 대처 프로그

램이 당뇨병 환자에게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는 맞춤

형 프로그램이 자기효능 및 자가간호 행위를 증진시키는 데 

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였다[15]. 

개별 사례에 맞춘 당뇨관리 교육 프로그램은 환자의 자기

효능감과 자가간호 행위를 증진시키고 공복혈당을 낮추는 

데 효과가 있었고[16], 당뇨병 환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심

층면담과 건강행위 동기화 프로그램을 적용한 연구에서는 

식이, 운동요법의 자가관리 지속 점수가 높아졌음을 보였다

[17].

그 외에도 12주 동안 문제해결식 소그룹 간호상담과 교육

을 제공한 연구에서 자가간호 이행도는 향상되었고[18], 주

기적인 전화상담을 중재로 한 연구, 성격유형을 고려한 당

뇨병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당뇨병 교육이 자가관

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[19,20]. 

4. 해외 연구 사례

제1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스페인의 연구는 심리

사회적 요소를 고려한 집중교육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하여 

보고하였다. 4일동안 매일 6시간씩 3세션으로 구성된 자

가관리 교육과 실습이 생리적 지표(HbA1c, low-density 

lipoprotein, body mass index, total cholesterol)에 미친 

영향과 지각된 장애요인, 자가간호, 자기효능감에 미친 영

향을 조사하였다. 그 결과 생리적 지표 중 HbA1c는 6개월

과 1년 뒤에도 유의하게 감소하였고, 지각된 장애요인의 유

의한 감소, 자가간호와 자기효능감도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

[21]. 

타이완에서 시행된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 250명

을 대상으로 하여 45~60분동안 동기화 면담을 포함한 당

뇨병 관리 교육을 제공하였다. 동기화 면담은 당뇨병에 관

한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고, 자가

관리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교육하였다. 3개월 

후 자가관리, 심리적 요인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

결과, 자가관리, 자기효능감, 삶의 질 평가에서 긍정적인 결

과를 보였고, 당화혈색소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였

다[22]. 

제2형 당뇨병 환자 182명을 대상으로 환자중심의 자가관

리 지지가 당뇨병과 관련된 대사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

사한 스웨덴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. 훈련된 간호사가 기존 

면담에서 도출해 낸 6가지 핵심주제로 당뇨병 환자들에게 

자유 토론 시간을 제공하였다. 6개에 해당하는 각각의 세

션은 45~90분으로 구성되었고, 이는 6개월 이상의 기간에 

걸쳐 진행되었다. 12개월 후 결과를 확인하였으며, 당화혈

색소 수치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다[23].

결론

자가관리 이행은 병원을 방문하여 1년에 몇 차례 혈액검

사를 하고 약을 처방 받아 복용하는 것에 그치는 수동적인 

것이 아닌 스스로 혈당검사를 하고 식이, 운동 요법 등 생활

습관을 교정해 나가는 적극적인 형태로 바뀌어 가고 있다. 

또한 최근에는 당뇨병 환자들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당뇨

병에 관한 지식을 접하면서 당뇨병 교육에 대한 기대와 요

구도도 높아졌다. 이러한 환자의 요구에 부합되면서 자가관

리를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교육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

다. 임상에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다수의 환자에게 교육을 

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의 요구와 실제 임상에서

의 활용을 고려한 당뇨병 자가관리 교육방법을 찾는 것은 

쉽지가 않다. 따라서 당뇨병 자가관리 교육내용을 대상자의 

요구에 맞춰 재정비하고, 효율적인 교육 시간과 횟수를 파

악하는 연구들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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